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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하나님도 성자도 뜻을 트실 때는 상대체를 트신다.

2. 상대성 일체, 성공 세계다.

3. 상대체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. 고로 사탄은 항상 상대

체를 방해하여 튼다. 이 비밀을 알아라.

4. 에덴동산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인 아담과 하와를 꾀며 상대

체를 틀었다.

5. 작아도 어려도 하나님의 상대체만 되어 끝까지 가면 할 수 있다.

6. 커도 상대체에서 벗어나면 못 한다.

7. 작아도 상대체만 되면 할 수 있다.

8. 섭리사에 있는 자들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이기에 재림역사

의 신부들로서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재림의 뜻을 이룬다.

9. 섭리사를 나가면 큰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못 되니 재림의 뜻을 

못 이룬다. 기성은 커도 시대 신부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신부로서 하나님과 성

자의 상대체가 못 되니 재림의 뜻을 못 이룬다.

10. 작으나 크나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만이 뜻을 이루게 되고, 신랑으

로 재림하신 성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.

11.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자와 그 분체의 상대체가 되게 해야 된다.



12. 본체 앞에,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상대체가 되도록 매일 최선을 

다해야 된다.

13.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두고 상대체가 되어야 매일 쓰임 받고 하나님과 성

자와 교통한다.

14. 전파도 상대체와만 통하고, 전화도 자기가 전화를 거는 상대체에게만 전화

가 간다.

15. 상대성이다.

16.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는 ‘신부’다. 신부 외에는 신랑 되

신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지 않는다. 신랑이 종과 통하겠느냐, 형제와 통하겠느

냐. 

17. ‘시대 말씀’이 상대성이다.

18. 성자 본체도 그의 분체도 그때에 맞는 상대를 찾는다. 상대가 아니면 안 

통하니 상대 기준을 세운 자에게 뜻을 편다.

19. 상대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를 못 편다.

20.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그 상황을 본 자가 상대체다. 그에게 

작든지 크든지 일을 맡겨 그 일을 하게 한다.

21. 모세는 “나는 작은 사람인데 어찌 할 수 있습니까?” 할 때마다 하나님은 

말씀하시기를 “너는 할 수 있다. 나의 충성된 자로서 나의 사람이기 때문이

다.” 하셨다. 그때 다른 사람은 못 했다. 오직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는 모세만 

했다.



22. 어제 밤이 늦도록 월명동 가이드 설명을 쓰고,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. 

기도 시간에 늦었는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잠언을 쓰고 있다. 

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자이니 내게 잠언을 주시어 쓰고 

있다. 상대자라서 시간적으로 작은 자이지만 잠언을 쓰게 하신 것이다.

23.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서 나무가 자라면, 고욤나무의 크기는 감나무 

크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. 그러나 고욤나무는 감나무의 상대이기에 결국 

참감 열매를 열게 한다. 다른 나무는 상대가 아니라서 열지 못한다.

24. 상대는 작아도 할 수 있다. 하나님과 인간, 주체와 대상, 성자 본체와 분체

다.

25. 하나님 앞에 “못 한다.”, 성자 본체와 분체 앞에 “작다.” 하지 말아라. 상

대체니까 본체와 일체 되니 할 수 있다.

26. 작은 것은 상관없다. 상대체만 되면 된다.

27. 가령 큰 돌을 세웠는데 돌이 옆으로 기울어져서 밑에 무엇을 받쳐서 돌을 

세워야 한다면, 그 상대체는 바위도 아니고 큰 돌도 아니다. 거기에 해당되는 

상대체 작은 돌이다. 큰 돌을 깨 가면서 그 밑이 받칠 필요가 없다.


